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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기사내용

□ 산업통상자원부가 유휴장비로 양수희망기관에 이전한 78대 중,

구입한지 3년 안팎의 장비 8대가 포함

□ 이는 장비 구입시 신중성이 결여된 일회성 장비 구입으로 국민

세금을 낭비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음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

□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학, 공공연구기관 등에 구축되어 공용장

비로 활용중인 장비 중, 유휴장비를 양수희망기관에 이전하여

재활용함으로써 장비 활용도를 제고하고, 국민 세금을 아낄

목적으로 사업을 추진

□ 금번 유휴장비 재활용사업에 포함된 ‘구입후 3년 안팎의 장비

8대’는, 산업부의 사업 취지에 공감한 민간 기업이 자발적으로

공동활용에 제공한 장비이며 이는 장려대상

ㅇ 해당 장비는 ‘11년말에 종료 (성공 판정)된 연구개발사업에

활용하기 위해 민간 기업 (사업수행기관)이 구입한 장비로,

기술료를 완납하여 해당 기업이 정상적으로 소유하고 단독으

로 사용해 온 장비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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